
보 도 설 명 자 료
(’19. 3. 27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투자가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 지속 진행 중,
       개발 → 혁신성장 거점으로 경자구역 패러다임 전환 추진
        (내일신문 3.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◇ ‘03년 이후 개발․투자가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(303.3㎢) 지속 추진 중
◇ 외국인투자유치는 개발 등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시 최근 

실적은 상승세 전환, 국내투자 및 입주기업 고용․매출 점진적 확대
◇ 3월 27일 내일신문, <‘무늬’만 경자구역 구조조정 시급> 기사에 대해 

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1. 보도 내용

□ '03년 경자구역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새만금경자구역 지정해제가 전부로 
정부와 지자체는 구조조정에 손을 놓고 있음

□ 지난 10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 부진 
2. 설명 내용

□ ‘03년 이후 개발․투자가 부진한 지구 지정해제 지속 추진 중
 ㅇ 그 간 개발 및 투자가 부진한 지구에 대해 시․도 자발적 구조조정, 지정

해제 의제, 성과평가 등을 통해 총 303.3㎢ 지정해제(현재 275.58㎢)
   * 자발적 구조조정(176㎢), 지정해제 의제(98.9㎢) 새만금(28.4㎢) 등

□ 외투유치는 개발 등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최근 실적은 상승세 전환
   * (‘04～’12) 69억불 → (‘13∼’17) 92.4억불

 ㅇ 국내기업 투자, 입주기업 고용․매출도 점진적으로 확대 중
   * 국내투자(조원) : (‘16)3.06→(’17)4.6, 고용(만명) : (‘16)13.2→(’17)13.6, 매출(조원) : (‘16)70→(’17)77.8

□ 산업부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경자구역 패러다임 전환(2차 기본계획, ‘18.11월)에 
따라 투자 프로젝트 발굴, 투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 

 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웅환 과  장(044-203-4610)

   김승태 사무관(044-203-4611)


